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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신입간호사는 학생에서 간호사로의 역할이 전이되면서 낯선 

환경에서 여러 의료요원, 환자, 보호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간

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갈등, 좌절감, 직업적 불안

감을 경험하게 된다(Ji, 2009). 이 과정에서 신입간호사가 직

면하는 여러 가지 변화와 부담감은 현실충격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고 바람직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으로 사기가 저하되며 일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직무만족도 저하를 초래하여 결국 이직으로 확대될 수 있

다(Kim과 Park, 2002). 이에, 많은 병원들은 신입간호사의 현

실충격을 완화하고 이들이 근무현장에 잘 적응하며, 적절한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많은 교육과 훈련과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간호사의 이직율은 

2011년 약 33%를 상회하는 숫자를 보이는데 이는 간호사 이

직율 평균 16.8%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숫자이다(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3). 이러한 높은 이직율은 신입간호사 개인의 

좌절감과 함께 조직에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

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현재 각 병원에서는 신입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거나 소진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으로 멘

토링, 상담, 선배나 동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향적 지지만으로는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

스와 소진을 낮추기에 한계가 있다(Kim, Oh, & Park, 2011). 

즉, 신입간호사가 느끼는 복잡한 상황과 스트레스는 개개인의 

대처역량과 특성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개인의 대처 방식적 특성이 고려되어 중재방안을 제시해야만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사의 개인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 할 수 있는데(Jackson, Firtko와 

Edenborough, 2007),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힘든 

상황과 도전을 극복하여 간호사로서 만족스러운 경력을 쌓고 

전문가로서 계속 발전하거나, 직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

지 못하고 소진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Yoon과 Kim 

(2010)은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

을 주는 주요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호사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회복탄력성이란 원래 사물의 탄력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개

념이지만, 최근에는 인간에게 적용되어 신체적, 정신적 어려

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

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Kwon과 Lee, 

2010),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환경이나 어려운 역경

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Garmezy, 

1993).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속성으로는 강인성, 지속성, 낙관

성, 지지, 영성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동시에 

작용하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onnor와 Davidson, 

2003). 또한 이 개념은 청소년이나 교사집단과 같은 특정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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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역할갈등과 역

할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won과 Lee, 

2010),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교직생활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역경에서 소진과 

스트레스 관리에 높은 결과를 보였고(Kwon과 Lee, 2010),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실험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따른 주의통제나 감정조절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우울감을 보이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 극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Kwon, 2010). 또한 Carmeron

과 Brownie (2010)은 간호사에게 회복탄력성은 임상현장에 적

응하여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성공적인 현장적응

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간호사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임상실무능력을 향상시

켜야 하는 신입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

스, 소진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감소시키는 한편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신입

간호사 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신입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진 정도를 파악

한다.

• 신입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

스, 소진정도를 파악한다.

• 신입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진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신입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용어 정의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

응하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Garmezy, 1993), 본 

연구에서는 Connor와 Davidson (2003)이 개발하고 Baek 등

(2010)이 사용한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사가 근무로 인하여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

(Kim과 Gu, 1984), 본 연구에서는 Kim과 Gu (1984)가 개발하

고 Ju (2009)가 구성타당도 검증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

한다.

●소진

소진은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직

무스트레스 반응의 한 형태로서 부정적인 자아개념 치 부정

적인 근무태도, 업무에 대한 관심 소실 등을 포함하는 신체

적, 정신적, 정서적 탈진증후군을 의미하는 것(Pines와 Kanner, 

1982), 본 연구에서는 Pines, Aronson, & Kafry (1981)에 의해 

개발되고 Hong (1984)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입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A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2013년 3월에 입사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독립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12개월 미만의 간호사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 

power program 10.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88명

이었고(F test, multiple regression, 효과크기 0.15, α error 

0.05, power 0.9, number of predictors 2), 추가로 탈락율 10%

를 고려한 총 97명이었다. 이 중에서 회수된 94부의 설문지 

중 부정확한 응답을 한 간호사 7명을 제외하고 87명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onnor와 Davidson (2003)이 

개발하고 Baek 등(2010)이 사용한 Korean Version of the Connor 

Davidson Resilience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강

인성, 지속성/내구력, 낙관주의, 지지, 영성 5개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총 2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ek 등(2010)의 연구에서 신

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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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7)

Variables Category n(%) M(SD) Range

Age(yrs) ≦25 69(79.3) 24.23(2.37) 22~33
≧26 18(20.7)

Sex Female 80(92.0)
Male  7( 8.0)

Marital status Single 85(97.7)
Married  2( 2.3)

Education level Nursing college 42(48.3)
Nursing university 45(51.7)

Religion Yes 27(31.0)
No 60(69.0)

Length of career ≦8 47(54.0) 8.07(3.28)  1~12
(months) ≧9 40(46.0)
Working place Ward 39(44.8)

Intensive care unit 26(29.9)
Emergeny room  8( 9.2)
Operating room 13(14.9)
Delivery room  1( 1.1)

Wanted working place Yes 66(75.9)
No 21(24.1)

Night duty Yes 80(92.0)
No  7( 8.0)

Night duty number ≦6 33(37.9) 6.66(1.46) 1~9
≧7 54(62.1)

Wanted off Yes 20(23.0)
No 67(77.0)

Living with alone 59(67.8)
together 28(32.2)

Counselor Yes 78(89.7)
No  9(10.3)

Motive of choosing nursing Having concern and interest 18(19.4)
science* To help other people  8( 8.6)

Recommended by family and freinds 22(23.7)
For economic reason 44(47.3)
Others  1( 1.1)

Stress management method* Sleeping 41(28.7)
Eating 43(30.1)
Talking 36(25.2)
Hobby 17(11.9)
Others  6( 4.1)

* multiple choose

=.88이었다.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Kim과 Gu (1984)가 개발

하고 Ju (2009)가 구성타당도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스트

레스 요인 9개의 영역(간호업무 관련사항, 전문직 역할갈등, 

전문지식 및 기술 부족, 기타 인력 및 대인관계상의 문제, 의

사와의 갈등, 의료한계에 대한 심리부담, 간호사에 대한 대우, 

근무표와 관련된 사항, 보호자와 환자에 대한 관련된 사항)의 

5점 척도 총 43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소진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서 Pines, Aronson, & Kafry (1981)가 

개발하고 Hong (198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5점 척도로 총 21개 문항으로 신체적 소진 7문항, 정서적 

소진 7문항, 정신적 소진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ong 

(198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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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aduate Nurses' Level of Resilience, Job 

Stress, and Burnout                  (N=87)

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Resilience 57.41(9.66) 31.0 78.0
Job Stress  3.52(0.37)   1.93   4.40
Burnout  2.97(0.56)   1.81   4.81

Cronbach's α=.94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기관윤리심의위원회(AJIRB-MED-SUR 

-13-037)의 승인을 얻은 후 2013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

지 시행되었으며, 간호부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진행절

차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간호부에서 해당 간호사에게 각각 

봉투에 설문지를 넣어서 각 부서별로 배부하였다. 해당 간호

사는 연구설명문과 동의서를 직접 읽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봉투에 넣어 밀봉한 채 간호부로 제출하

였으며, 연구자는 제출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을 산출하였

다.

•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

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중 

여성이 80명(97.7%)이었고, 평균 연령은 24.23세이었으며, 학

력은 대졸이 45명(51.7%)로 많았으며, 평균 경력은 8.07개월

이었다. 근무부서는 병동이 39명(44.8%), 중환자실 26명

(29.9%), 수술실 13명(14.9%) 순이었으며, 희망부서에 배치된 

경우가 66명(75.9%)으로 비 희망부서에 배치된 경우 21명

(24.1%)보다 많았으며, 희망 휴무일에 쉴 수 있는 경우가 20

명(23.0%), 아닌 경우가 67명(77.0%)이었다. 거주형태로는 ‘혼

자 산다’가 59명(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을 해줄 사

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8명(89.7%)가 ‘있다’로 대답하

였다.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간호직 선택동기에서는 ‘졸업 후 취업

이 보장되어서’가 44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족과 친지의 권유’ 22명(23.7%),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가 

18명(19.4%) 순이었다.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는 ‘먹는다’가 

43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잠을 잔다’가 41명(28.7%), 

‘대화한다’가 36명(25.2%) 순이었다.

신입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진

신입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신입간호사의 회복탄력성 평균은 57.41(9.66)점이

었고,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은 3.52(0.37)점이었으며, 소진의 평

균은 2.97(0.56)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

스,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상담해줄 사람이 있는

가’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있다고 대답한 대

상자가 58.42점(8.92)으로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 48.67점

(11.82)보다 회복탄력성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t=3.00, 

p=.004).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상담해 줄 사람이 있는가’에서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3.50점(.36)으로 없다고 대답한 대상

자 3.78점(.45)보다 직무스트레스의 점수가 더 낮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t=-2.19, p=.031). 소진에서는 희망휴무일에 

쉴 수 있는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희망휴무일에 

쉴 수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2.73점(.45)보다 희망휴무일에 

쉴 수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3.04점(.57)으로 더 높았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2, p=.029).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약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377, p<.001), 회복탄력성과 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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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Resilience, Job Stress, and Burnou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87)

Variables Category

Resilience Job Stress Burnou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yrs) ≦25 57.62( 8.44) .30
(.767)

3.53(.32) .20
(.841)

2.96(.54) -.29
(.772)≧26 56.61(13.64) 3.51(.55) 3.01(.66)

Education Nursing college 57.52(10.11) .10
(.919)

3.51(.43) -.31
(.758)

2.95(.57) -.35
(.725)Nursing university 57.31( 9.32) 3.54(.32) 2.99(.55)

Religion Yes 56.48( 7.26) -.60
(.549)

3.58(.35) 1.00
(.319)

3.07(.64) 1.12
(.267)No 57.83( 7.26) 3.50(.39) 2.93(.52)

Length of ≦ 8 55.89(10.34) -1.61
(.112)

3.47(.42) -1.44
(.155)

3.00(.56) .47
(.641)Career(mon) ≧ 9 59.20( 8.56) 3.59(.31) 2.94(.56)

Working place ward 57.31( 7.86)
.01

(.994)

3.56(.30)
1.24

(.294)

3.07(.54)
1.16

(.320)ICU 57.42(13.05) 3.43(.47) 2.92(.64)
Others 57.59( 8.19) 3.58(.63) 2.86(.48)

Wanted
working place

Yes 58.00(10.11) 1.00
(.318)

3.50(.40) -1.13
(.261)

2.93(.54) -1.19
(.236)No 55.57( 8.00) 3.60(.27) 3.10(.61)

Night duty ≦ 6 56.48( 8.51) -.70
(.486)

3.61(.34) 1.61
(.112)

3.06(.56) 1.21
(.232)≧ 7 57.98(10.33) 3.47(.39) 2.91(.55)

Wanred off Yes 57.35(10.25) -.033
(.973)

3.42(.51) -1.486
(.143)

2.73(.45) -2.22
(.029)No 87.43( 9.55) 3.56(.32) 3.04(.57)

Living with Alone 56.56(10.34) -1.20
(.233)

3.56(.33) 1.32
(.191)

3.03(.59) 1.56
(.123)Together 59.21( 7.88) 3.45(.46) 2.84(.48)

Counselor Yes 58.42( 8.92) 3.00
(.004)

3.50(.36) -2.19
(.031)

2.92(.50) -1.71
(.123)No 48.67(11.82) 3.78(.45) 3.41(.85)

<Table 5> Burnout of Graduate Nurses According to Resilience and Job stress                                   (N=87)

B S. E. β t p R R2 F p

(Constant) 54.839 13.534  4.052 <.001
Resilience  -.532   .109 -.438 -4.901 <.001 .652 .425 31.071 <.001
Job Stress   .270   .070  .345  3.868 <.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Resilience, Job Stress, and 

Burnout                                (N=87)

Resilience Job Stress Burnout

r(p) r(p) r(p)

Resilience 1.00
Job Stress -.377(<.001) 1.00
Burnout -.568(<.001) .511(<.001) 1.00

유의한 중증도의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568, p<.001),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유의한 중증도의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11, p<.001).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소진에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의 검토에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으며, 오차의 공차한계(Tolerance)가 

.832∼.9754, 분산팽창인자(VIF) 1.026∼1.20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기상관성 검증에서 

Durbin-Watson 통계량이 1.841로 자기상관성이 없었으며, 특

이값 검토에서 Cook's Distance의 값이 .211로 나타나 회귀분

석에 대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분석결과,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을 설명하는 

총 설명변량은 42.5%(R2=.425)이었다(F=31.07, p<.001). 또한 

소진에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이 직무스트레스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β=-.438, p<.001).

논    의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 신입간호사를 대상으로 신입간호

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

를 파악하여 신입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점수는 평균 57.41점으로 Kim 

등(2011)의 일반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58.26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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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년 미만의 신입간호사 대상 58.00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

나, Baek 등(2010)이 간호사, 대학생,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평균점수 61.2점, Stood 등(2011)의 내과의사 대상

의 회복탄력성 평균점수 6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

자의 연령, 성별, 종교, 교육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

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회복탄력성이 낮을 경

우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심리적 혹은 

행동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부적응을 초래하여 직무불만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직으로 연결되어 병원조직의 손실을 초래

(Kim 등, 2011)할 수 있으므로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입간호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회복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m 등(2011)의 연구에서 미혼

보다 기혼인 경우에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는 

결과와 가족이라는 보호요인이 회복탄력성을 강화시켜주는 요

인이라고 한 Han (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즉, 사회적 지지체계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도

움을 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병원기관에서는 신입간호사를 

위해 지지체계를 강화한 멘토링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적절

한 멘토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3.52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신입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yun (2009)의 

3.17점, 일반간호사 대상으로 한 Kim (2003)의 3.48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의 신입간호사 평균 근무

경력이 8.07개월인데 반해, Byun (2009)의 연구에서는 총 근

무경력이 평균 11.49개월로 보고되어 같은 신입간호사 대상이

라도 대상자의 평균 근무경력에 의한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된다. 이는 Shin, Lee와 Lim (2010)의 연구에서 신입간호사

의 임상수행능력은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높게 나타나며, 

신입간호사가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소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대상자들의 근

무경력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가 있고, 이는 직무스트레

스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간호업무 수행 시 실수했을 

때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Byun (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에서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Yoo 등(2012)의 

연구에서 동료 간호사의 지지가 신입간호사의 조직사회화의 

촉진요인이라는 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신입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주고자 프리셉터 제

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것은 신입간호사들의 지식, 

기술적 측면의 학습에 집중되어 있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며 성장하기와 같은 정서, 심리

적 측면의 적응지원에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Kwon 등(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입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프리셉터 제

도와 같은 지식, 기술적 측면의 학습뿐만 아니라 동료간호사

로부터 힘든 상황에 대한 공감, 긍정적 격려와 같은 정서, 심

리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소진의 평균은 2.97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을 연구한 Park과 Kim (2010)의 연구

에서 2.43점보다는 높게 나왔으며, 병원간호사의 소진을 연구

한 Kim과 Seomun (2013)의 연구에서는 2.90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진의 하부영역으로 신체적 소진이 평균 3.42점으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소진이 평균 2.89점, 

정신적 소진이 평균 2.68점으로 나타나 정서적 소진이 가장 

높았다는 Kim과 Seomun (2013)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

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신입간호사이고, 신입간호

사 특성 상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소진을 더 많이 경

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입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정

서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

진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입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신체적인 소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소진과 순 상관관

계를 가진다고 하였고(Kim 등, 2005; Kim, 2011) 이는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Kim 등(2011)의 연구, Ko, 

Park과 Lee (2013)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tood 등(2011)의 연구에서도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결과 소진의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으며(r=-.377, p<.001),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Park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따라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가져오도록 신입간호사 

개개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선행연구

로는 SMART(Stress Management and Resiliency Training),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 등이 있

다. Stood 등(2011)은 의사에게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탄력성 

훈련 프로그램으로 SMART(Stress Management and Resiliency 

Training)을 적용한 후 의사들에게 회복탄력성이 증진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의 중재는 개개인의 경험,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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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해석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들에게 정형화된 

선입견을 버리고 감사, 열정, 수용, 용서, 의미부여 등으로 구

성된 중재를 제공하였다. 본 중재는 이완요법을 포함한 중재

로서, 1회에 2시간 이내의 시간이 걸리며, 각 대상자에게 1-2

회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으로는 Foureur 등(2013)의 우울, 불안, 스트레

스를 완화하고 통합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20

명의 조산사와 20명의 간호사들은 하루 동안의 워크샵에 참

여한 후, 이후 8주 동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일반적인 건강상태, 통합성이 좋아졌으며, 스트레스와 불안이 

완화되었고, 개인적인 삶은 물론 근무지에서의 회복탄력성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신체와 정신, 감정, 

행동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매일 20분간

의 명상, 매일 매일의 마음챙김 전략, 이를 위한 습관의 형성

으로 구성되었다. Foureur 등(2013)은 본 프로그램이 간호사들

의 자기인식을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진으로서의 공감력을 증

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회복탄력

성이 잘 조직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 조작가능

한 개념이며,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회복탄력

성은 물론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 신입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

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2013년 3월 기준으로 경기도 소재 A 대학병원에 입

사하여 근무시작한지 만 12개월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총 87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약한 역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377, p<.001), 회복탄력성

과 소진은 유의한 중증도의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r=-.568, p<.001),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유의한 중증

도의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11, p<.001). 소

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을 설명하는 

총 설명변량은 42.5%(R2=.425)이었다(F=31.07, p<.001). 소진에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이 직무스트레스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

로 나타났다(β=-.438, p<.001).

이에 따라, 신입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회복탄력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이나 훈련

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역동적이고 변화가 

가능하므로 신입간호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

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노력과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A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신입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한 시점에서의 대상자의 회복탄력

성, 직무스트레스, 소진을 측정하였으므로 시간경과에 따른 

변수들의 변화 정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 소진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입간호사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신입간호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신입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

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간호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훈련시키는 내

용을 교육하도록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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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New Nurses' Resilience, Job Stress and Burnout

Park, Jung O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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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Bong Hee1)

․Yoo, Moon Soo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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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correlations between resilience, job stress, and 
burnout in new nurse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a university hospital. All participants (N=87) 
were new nurses whose clinical experience was 12 month and less. We gathered data regarding demographics, 
resilience, job stress, and the incidence of burnout among the nurse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We analyzed 
the data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Resilience of the nurse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r=-.377, p<.001) and burnout (r=-.568, p<.001), 
while job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urnout (r=.511, p<.001). Resilience and job stress explained 42.5% 
of the variance in nurses' burnout (R2=.425, F=37.071, p<.001). Conclusion: Thes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the management programs to address job stress and resilience for new nurses should be needed to 
reduce the burnout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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